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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, 고유가로 수출 6.8% 감소
산업연구원, 두바이유 150달러로 오르면 … 철강․섬유․디스플레이도

하반기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평균 150달러로 상승하면 국내 10대 업종의 수출은 당초 전망에 비해 

2.24%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.

산업연구원이 발표한 <업종별 고유가 영향분석>에 따르면, 두바이(Dubai)유가 배럴당 150달러이며 10대 업

종의 하반기 수출은 당초 전망인 1232억4000만달러에 비해 27억6000만달러(2.24%)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.

석유화학이 6.78%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으며 철강이 2.84%, 섬유가 2.22%, 디스플레이가

2.05% 등 2%대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.

다만, 조선(0.03%)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일반기계(0.48%)와 통신기기(0.81%) 등도 감

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됐다.

2009년 상반기에도 두바이유가 150달러를 기록하면 수출액은 당초 전망인 1466억달러보다 28억7000만달러

(1.96%)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.

고유가에 따른 업종별 영업이익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석유화학과 철강, 섬유 등의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

측됐다.

석유화학은 2006년 영업이익률이 6.30%였으나 유가가 150달러로 오르면 4.18%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으며 

철강(9.80%→8.42%), 자동차(2.85%→1.60%), 섬유(2.33%→1.03%), 가전(1.64%→0.81%) 등도 영업이익률의 낙폭

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추정됐다.

반면, 디스플레이(7.32%→7.03%)와 반도체(7.30%→7.18%) 등은 영업이익률 감소폭이 적었다.

연구원은 하반기 유가가 130달러이면 철강과 석유화학, 일반기계, 가전, 디스플레이 등은 생산 감소율이 1% 

이상 높아지며 150달러로 오르면 조선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생산 감소율이 1%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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